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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록

‘청소년여행문화학교-다시 함께 걷기’는 특별하다. 

지금까지 참가자들 중 재참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모여 

문화체험을 하기로 하였다. 

부록1 길에서 만나다

부록2 길 위의 많은 이야기들

부록3  '청.여.문'을 함께 한 멘토

부록4 멘토 & 멘티 여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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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
에서
 사랑

을 만
나다

길 위
에서
 사랑

을 만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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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
에서
 아기

를 만
나다

길 위
에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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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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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
에서
 외국
인을
 만나

다

길 위
에서
 외국
인을
 만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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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
에서
 동물

를 만
나다

길 위
에서
 동물

를 만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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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
에서
 자유

를 만
나다

길 위
에서
 자유

를 만
나다



000
181

길 위
의 많
은 이

야기
들

길 위
의 많
은 이

야기
들

24시간이 모자라!

서프라이즈 생일파티 더위를 싹- 잊게 해준 꿀맛화채!

영화속 한 장면처럼... .아니, 이런 왕수세미!

태양아래 열심히 걸었으니 피부관리는 필수!세상끝까지~~

수염이 생겼어요~

길에서 먹는 오이와 당근은 꿀맛~!

사진찍을 때 필수! 고무고무 롱팔! 섬진강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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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여행문화학교

'청.여.문' 을 함께 한 멘토



한국의 길과 문화

열세번의 보물찾기

이세희(232)
이끔이 선생님

 한국의 길과 문화 

232

20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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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여문, 길 위에서 마주하는 삶

멘토 김도원
성균관대 기계공학 

2015 12 1 16

1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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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be shining same as now

멘토 김민승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Hello 

For Diversity of this book and my specialty, I decide to write this Essay in English.
First of what I want to mention of  is the Special Relationships.
In the camp, The relationship can be meant to be with mentees or mentors. But I 
appreciate both. Last year, I tried to enter the university of Education. But I failed it and it 
was nightmare to me because of the fact I failed. It made me feel I've never succeeded in 
anything in my whole life. 

At that time, I participated in the camp with teenagers in mazarello center and it made me 
refresh myself. The teenagers I met in the camp are still shining and lovely as I knew Even 
though I didn't achieve anything from the exam. 
Actually the reason why I want to enter the university of Education was I want to take care 
of individuals, not company. So I want to make relationships with individuals, Especially 
teenagers, and help them to grow up healthily. But I forgot this reason because I was 
obsessed with only the result I took.

But In this camp, The relationship with that teenagers made me reconsider why I studied 
for a year and what goal I wanted to get with this exam. The thing is, What I’m going to be 
doesn’t matter to look after their growing process. No matter what I do as a job, I can keep 
in touch with them and also take care of them. 
So The term I prepared for exam was not waste of my time. It was very precious and 
challenging time for me to approach my dream. So I appreciate the camp pulling me out 
from my depression and made me realize what was my goal in the exam.

Also the mentors I've met, you guys are the love...

You guys are so SPECIAL to me.
Thank you for your concern and encouragement when I was depressed with many worries. 
Let's keep going to play bowling! or board game's also fine.

Lastly, I want to say thank making this camp.

I cannot find this kind of camp which is perfect in every way.

Thank you all from the bottom of my heart.

2015 2016 2015 

Life is an ice cream. Enjoy before it melts!

20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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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서 쓰는 우리의 이야기 

멘토 박현진
가톨릭대 음악과

1

2014 2015

3 8

4 5

6 10

7

12 2

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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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주고 끌어주는 서로가 있기에 

멘토 신나라 
한밭대 중국어학

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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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여문의 준 선물

멘토 신지은
평택대 아동청소년복지학

20

1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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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여유 그리고 꿈을 찾기 위한 쉼표,

멘토 이수연 
교육컨설팅

1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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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찾던 길 위의 보물은 바로 우리였음을.

멘토 이수연 
기 자

4 5

4 5

4 5

2015

1 2

3

2

10

1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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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활력이 된 청소년여행문화학교 걷기여행

멘토 이종규 
한림대 예비의사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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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너구리 #옷찢남 #남해부터부여까지
#상욱현우택성재성제현우진동학병수성민성지 

멘토 조만영  
순천향대 정보보호학

2015 7



청소년여행문화학교를 마치며... 

멘토 하은호
총신대 사회복지학

000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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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 여행길

멘티 김다원
???????????? 

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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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걷는 것이 참 좋다
 

멘티 김성언
영일고등학교

1 2 4 5

21

4 5 1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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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한 선물을 주는 청.여.문

4 5 3

7 8

4 5

3

5

4 5

4 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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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 김재림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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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청여문 훈남-훈녀샘들에게 

멘티 남상준
합정 방정환 센터

12

2~3

23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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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걷기여행 즐거웠습니다

멘티 배정현
합정 방정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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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었던 멘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멘티 배정환               
합정 방정환 센터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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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보며 배우고 느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시간들

멘토 신인규
방사선과 새내기

2 3

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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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캠프에 다녀와서!

멘토 유민호
석문중학교

1 2

2 3

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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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정말 행복했던 시간

멘티 이새봄
???????????? 

24 4

2 4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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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한 번 다시 갈게요

멘티 이지원 
???????????? 

24

63

4

1

2

15m



000
229

예쁜 길 위에서 설레던 시간들

멘토 장유진
목동중학교

ALL FOR YOU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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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값지고 좋은 추억이 된 시간들

멘토 전영재
계광중학교

4

4 5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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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멘토 정유나
??????????

1

24

4

2

15m



000
235

부안 마실길을 걷기여행을 다녀와서

멘토 최승호 
석문중학교

2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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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것은 정말 좋다!

멘토 최연희
????????/

1 2 5

3~4

3

80m

4 40

OX

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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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들 

멘토 추시연 
 신월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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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코멘트
추후 작업^^


